대기오염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또는 재산상 해를 미치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가스상물질과 입자상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스상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오존 등을 말하며, 입자상물질은 물질의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어떠한 물질을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한 나라의 오염저감기술, 측정기술수준 그리고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결과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백서 중에서)

2)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자연적 발생원(Natural Source)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발생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배출원(Anthropogenic Source)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다시 점오염원(Point Source), 면오염원(Area Source), 선오염원(Line Source)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발전소나 대규모공장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면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면적 내에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가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선오염원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백서 중)

3) 일산화탄소(CO) : 석탄, 석유류와 같은 연료의 탄소(C)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로서, 피속의 해모글로빈(Hb)과 결합되어 적혈구의 산소(O2) 운반기능을 마비시키므로 가스중독 증세를 일으켜 동물을 죽게(질식)하고 금속을 부식시린다.

※ 50ppm이상 1시간 지속될 때 가스중독의 위험이 있음.

4) 이산화황(SO2) : 황이 함유된 물질이 탈 때 나오는 자극성 냄새의 기체로서, 대기 중에서 무수황산(SO3)이 되고 이것이 수증기와 화합하여 황산(H2SO4)이 되므로 SO2는 0.05ppm에서도 노약자는 기관지염을 일으키며 식물은 약 1ppm에서 잎에 반점이 생기고 말라 죽는다.
5) 이산화질소(NO2) : 질산을 사용하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냄새와 색깔이 있는 기체로서 빛을 받아 유해물질이 되므로 250ppm 이상일 경우 인체에 해롭다.

6) 탄화수소(Hydrocarbon) : 탄소(C)와 수소(H)로된 화합물이며, 자동차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나오는 가스로서 질소 화합물과 혼합될 경우 스모그(Smog) 현상을 발생시켜 유해하며 배출기준은 520ppm이다.

7) 분진(먼지, 그을음) : 공장 굴뚝, 자동차 등에서 나와 대기중에 떠다니는 입자상물질로서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키고 옷, 물건 등을 더럽힌다.
8) 악취(불쾌한 냄새) : 단백질, 지방 등이 썩을 때나 화학물질,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기체로서 불쾌감, 자극성이 심하다.

4. 대기오염 방지 대책

대기오염은 가정 난방시설, 공장 굴뚝,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가스와 분진(먼지, 그을음)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적절한 규제, 감시 체제를 만들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 저유황유 사용 : 원유를 구입할 때 유황성분이 적은 저유황유를 구입하는 방법, 정유과정에서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탈황시설을 설치한다.
2) 청정원료 사용 : 연소될 때 유해성분이 적은 도시가스(LNG, 청정연료)를 많이 구입하여 가정난방 및 산업용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3) 무공해 에너지 사용 : 경유 자동차, 유연 휘발유차를 줄이고 전기나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차량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4) 집진시설 설치 : 산업현장 등에 집진시설을 하여 먼지, 그을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5) 오염 측정 : 지역(특히 공단지역)별로 대기오염 측정 및 감시체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차량통행 제한 및 공장 조업중지 등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집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6) 쓰레기 줄이기 : 대형 쓰레기(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를 함부로 버리거나 스프레이 등을 많이 사용할 경우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나와 오존(O3) 층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망된다.
